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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는 다양한 유해인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병원 등에서 업무상 질병의 

발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병원 내 인력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교대작업 및 각종 업무 특성과 

비교하여 질병과 건강이상 증상의 발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대작업이 업무의 특징이 되는 간호사 등의 근로자에서, 질병 및 건강이상 증상의 

발생을 조사함으로써,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교대근무, 야간근무의 업무상 특성에 따른 건강 이상 

증상, 질병 발생의 특징과 사례를 파악하고, 수면장애, 소화 장애, 직무스트레스, 생식건강관련 증상 등 

특징적인 질병과 건강 이상에 대하여 발생 특징,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연구 문헌과 외국 사례를 조사하였고 설문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심층 작업력 

및 건강문제 조사를 통하여 간호사의 인구학적 특성, 업무상 특성에 따른 건강이상 증상 및 질병 발생 

특징을 조사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발생증상과 직무특성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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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장애

2013년 현황조사에서는 비교대군보다 교대군에서 불면증이 있는 정도가 유의하게 많았다. 야간근무가 

4일 초과하는 군이 4일 이하인 군보다 불면증인 정도가 많았으며 일 평균수면시간도 4일 초과하는 

군이 유의하게 많았고, 52시간 이상인 군이 52시간 미만인 군에서 중등도 이상의 불면증이 많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2012년~2013년 시계열 분석 결과, 교대근무 유지군과 비교대 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변경된 군에서 수면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졌고 비교대 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바뀌는 경우 불면증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교대근무 시 수면은 오래 누워있어도 몸이 충분히 개운하지 않음’, ‘밤 근무 

시에는 각성장애가 있어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약간 멍한 상태가 지속됨’, ‘밤 근무 후에도 졸음과 집중의 

어려움으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있음’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화 장애

2013년 현황조사에서는 비교대군보다 교대군에서 식사가 불규칙성이 많았고, 교대군에서 소화 장애가 

더 많았다. 야간근무가 4일 초과인 군이 4일 이하인 군보다 식사규칙성이 불규칙성이 높았으며, 소화 

장애도 유의하게 많았다. 52시간 이상인 군이 52시간 미만인 군에서 식사가 매우 불규칙함이 많았으며, 

소화 장애가 있는 군이 많았다.

2012년~2013년 시계열 분석 결과, 비교대에서 교대근무로 바뀌는 경우, 비야간 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뀌는 경우 식사의 규칙성이 안 좋아졌으며 비교대에서 교대근무로 변경된 경우와 비야간 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된 경우 소화 장애 증상이 더 안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3교대 근무로 인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한 번 먹을 때 폭식하는 경우가 

많음’, ‘밤 근무, 낮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변비와 설사가 잦음’, ‘밤 근무 끝나고, 아침식사를 한 후 바로 

누워 자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장애가 나타남’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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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스트레스

2013년 현황조사에서는 3차 조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물리적 환경, 직무자율,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영역이 비교대군보다 교대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각 조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야간근무가 4일 초과인 군이 4일 이하인 군보다 직무요구, 보상부적절이 높게 나타났고, 52시간 이상인 

군이 52시간 미만인 군에서 직무요구, 보상부적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012년~2013년 시계열 분석 결과, 비교대에서 교대근무로 바뀌는 경우, 비야간 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뀌는 경우, 4일 미만 야간근무에서 4일 이상 야간근무로 변경된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상승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남들이 쉬는 시간에 출근을 해야 한다는 삶에 대한 괴리감으로 우울감을 

느낌’, ‘밤 근무 시에는 지원인력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여 불안감이 심함’, ‘불규칙한 생활로 

육아가 힘들고, 모임을 가지기 어려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생식건강

2013년 현황조사에서 월경의 규칙성은 교대군이 비교대군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나, 유방의 변화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야간근무가 4일 초과인 군이 4일 이하인 군보다 월경의 불규칙성이 

많았으나, 유방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012년~2013년 시계열 분석 결과, 교대근무 유지군과 비교대에서 교대근무로 변경된 군에서 

생리불규칙이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교대 근무로 월경주기가 불규칙하다가 비교대 근무시 월경주기가 규칙적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음’,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가 불임을 호소하다가 비교대근무로 변경되어 임신하는 

사례보고가 있음’, ‘다낭성 난포증후군, 난소 낭종, 자궁내막증 등의 호소가 많음’ 등의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대근무자와 야간근무자는 근로유형으로 인한 건강유해요인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런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문제 관리를 정책 수립 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간호사에서 야간근무, 교대근무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조정, 근무 스케줄 

변화 등에도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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